
빅터앤롤프의 정크아트 패션에 나타난 추의 미의 그레마스 

기호사각형을 통한 의미 해석

- Spring 2015 ~ Spring 2020, Haute Couture 컬렉션을 중심으로 -

이 시 헌ㆍ이 지 현+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석사과정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교수+

요 약

본 연구는 빅터앤롤프 패션 컬렉션의 정크아트적 특성을 기호학적 방법을 이용해, 그 기의를 파악하고 

분석 결과를 추의 미라는 관점에서 분류함으로써, 빅터앤롤프 디자인에서 나타난 정크아트적 특성과 추의

미의 연계성, 그리고 그 의미 변화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추의 정의와 미적

의의, 카를 로젠크란츠의 추의 미학을 살펴보고, 이를 복식에 적용한 선행연구를 비교, 분석하여 그 범주를

종합적으로 고찰한다. 둘째, 정크아트의 정의와 특성, 그리고 패션에 나타난 정크아트의 특성을 살펴본다. 

셋째, 빅터앤롤프의 작품세계를 살펴보고 정크아트적 특성이 나타난 컬렉션의 대표 이미지를 그레마스 기호

사각형을 이용해 분석한다. 넷째, 앞서 고찰한 추의 미학의 범주를 바탕으로 분석된 각 컬렉션을 분류하고, 

정크아트적 특성에 나타난 추의 미와 그 역할을 규명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선행연구 논문, 패션 전문 잡지 

기사 및 사진 자료, 빅터앤롤프 공식 홈페이지 등의 인터넷 자료를 중심으로 한 문헌 연구, 그리고 그래마스

기호사각형을 이용한 사례 분석이 병행되었다. 연구 범위는 Spring 2015부터 Spring 2020까지, 오트쿠튀르 컬

렉션으로 한정하였으며, Spring 2020, Spring 2017, Fall 2016, Fall 2015, Spring 2015의 5개 컬렉션을 분석 대상

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추의 범주 중 몰형식성은 다섯 개 컬렉션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고 그 세부적

특성은 불일치, 불균형, 부조화의 순서로 많이 나타났다. 부정확성은 Spring 2017 컬렉션을 제외한 나머지 네 

컬렉션에서 나타났고, 왜곡성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크아트로 표현된 추의 미는 정형화된

일반적 규칙을 깨고 변화와 우연성의 창조적 측면을 제시함으로써 요소 간 조화와 감성의 중요성을 강조하

였으며, 정크를 소재로 사용하여 일상 영역과 일탈적 예술 영역의 경계를 해체하고, 하찮은 것으로 취급되는

것에 새로운 가치와 생명력을 불어넣어 자유의 의지를 표현한 데에 그 의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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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인간의 욕구는 인류의 

역사에 따라 계속되어 왔다. 미의 추구는 감상의 

대상이 되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인간의 활동

인 예술로서 형상화되어 나타났으며, 패션도 그에 

포함되어 아름다움을 표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하지만 미의 기준이란 시대적 상황과 유행

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해 왔고, 그 주기는 점점 짧

아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추한 것이 곧 미의 기준

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미의 기준은 철저히 인간

의 관점에서 결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체

계를 거부한 작품은 추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절

대적인 미의 기준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아름다움

과 추함은 상대적인 관계에 의해 정의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미학의 학문적 영역이 확립된 19세기 이후 추와 

미의 관계에 대한 연구도 함께 이루어지기 시작했

고, 1853년 카를 로젠크란츠(Karl Rosenkranz)에 의

해 추의 미적 범주가 최초로 확립되었다. 이에 따

라 미학의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예술 분야에

까지 그 연구의 영역이 확장되었으며, 패션에 있어

서도 추의 개념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패션에서 나

타난 추는 기존 정형화된 옷의 형식에 반하는 디

자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추의 미가 나타나는 

패션의 표현양식으로는 아방가르드(Avant-garde), 그

로테스크(Grotesque), 해체주의, 정크아트(Junk Art) 

등이 있다(An & Yang, 1995; Kim & Park, 2010; Park 

& Bae, 2012; Seo, 2003). 그중 정크아트는 절대적인 

미의 전통을 파괴하고 특히 소재의 표현 영역을 

추의 범주까지 확장하고 있어 그 의미가 있으나, 

추에 대한 다른 표현 양식들에 비해 아직 제한적으

로 연구되고 있다(Chae & Hyun, 2008; Jung, 2005; 

Lee, 1997; Lee, 1999). 

패션에서 나타난 추의 미를 연구함에 있어서 

빅터앤롤프(Viktor&Rolf)는 그 사례로 가장 빈번하

게 제시되는 브랜드 중 하나로, 1993년 프랑스 이

에르(Hyères)에서 개최된 ‘국제 아트 & 패션 페스

티벌(Festival International de Mode et de Photographie)

에서 선보인 첫 공식적 작품에서 그들 디자인 철

학의 기저에 정크아트적 특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빅터앤롤프에 대한 연구

들은 아방가르드나 해체주의의 관점에서의 연구가 

대부분이며(Kim, 2010; Kim & Park, 2012), 정크아

트적 관점에서의 분석은 아직 미비한 상태였으며, 

나아가, 정크아트적 패션 특성에 대한 기호학적 

관점의 디자인 의미 분석 연구 역시 제한적으로 

나타났다(Huh, 2002; Kim, 2018). 

즉, 디자인의 의미와 가치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론의 연구가 필요하며, 기호학적 관점

을 통해 대상이 갖는 내재적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빅

터앤롤프 패션 컬렉션의 정크아트적 특성을 기호

학적 방법론을 이용해 분석, 그 기표와 기의를 파

악하고, 분석 결과를 추의 미라는 관점에서 분류

함으로써, 빅터앤롤프 디자인에서 나타난 정크아

트적 특성과 추의 미의 연계성, 그리고 그 의미 변

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크아트 및 추의 미학 관련 문헌 연

구를 진행하고, 패션 전문 잡지 기사(www.vogue.com, 

www.wwd.com) 및 사진 자료, 빅터앤롤프 공식 홈

페이지(www.viktor-rolf.com) 등의 인터넷 자료를 중

심으로 사례를 수집하였으며, 그레마스(Greimas) 

기호사각형을 이용한 사례 분석을 병행하였다. 연

구의 범위는 빅터앤롤프 컬렉션에서 정크아트의 

특성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한 최근 5년 

Spring 2015부터 Spring 2020까지의 컬렉션 중, 디

자인 표현의 자유가 극대화되는 오트쿠튀르(Haute 

Couture) 컬렉션으로 한정하였다. 이는 고급 문화

의 성질을 띠는 오트쿠튀르 컬렉션에서 그와 반대

되는 개념인 정크아트적 특성을 적용한 사례를 분

석함으로써, 하이패션, 즉, 예술로서 표현된 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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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 특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출해내기 위한 목

적이었다. 정크아트의 특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 

컬렉션으로 Spring 2020, Spring 2017, Fall 2016, 

Fall 2015, Spring 2015의 5개 컬렉션을 선정하였으

며, 빅터앤롤프 공식 웹사이트에서 각 컬렉션의 

대표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는 작품을 분석 대상으

로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추의 미와 패션

1) 추의 미적 의의

‘추하다’라는 것은 ‘옷차림이나 언행 따위가 지

저분하고 더럽다’, ‘외모 따위가 못생겨서 흉하게 

보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Standard Korean Dictionary, 

n.d.). 예술에서의 추는 미의 존재를 방해하는, 미

에 반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다. 고대 플라톤

(Platon)은 경멸적인 것과 사소한 모든 것, 즉 궁극

적으로 무 존재한 모든 것을 추로 보았으며(Kim 

& Park, 2010),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는 희극

을 논하며 기형으로서 우스꽝스러운 것을 추의 일

종으로 제시하고 있다(An & Yang, 1995). 중세의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Aurelius Augustinuws)

는 추에 대해 그 자체로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라 전체 중에서 대상에 의해 미를 더욱 

풍부하게 부여하는 하위 개념적 요소라고 말했으

며,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는 추가 형태

의 결함과 질서의 결핍에서 온다고 하였다(Kim & 

Park, 2010). 이처럼 추를 미로 관조하는 시각이 확

립되기 이전에는 추는 미의 하위 개념으로 취급되

었고 그 자체로서의 가치는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고대부터 죄악의 개념으로 인식되던 추

는 근대로 접어들면서 그 미적 의의가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테오도르 립스(Theodor Lipps)는 추는 

미를 더욱 돋보이게 하며, 미를 인상 깊게 할 수 

있는 배경이 될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그 실현

을 위한 조건이 된다고 하였으며, 막시밀리안 샤

를러(Maximilian Schaler)는 추는 미가 그것을 통하

여 자기를 의식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계기

라고 하였다(An & Yang, 1995). 테오도어 아도르

노(Theodor Adorno)는 미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규정, 형식이나 총체성은 궁극에 가서는 이데올로

기로 변하므로, 현대는 미의 위기이고, 예술의 위

기이며, 현대 예술은 아름다움을 위해 더 이상 아

름답지 않아야 한다고 하기도 했다(Park & Bae, 

2012). 이처럼 추는 미를 퇴색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욱 돋보이게 하는 역할을 하며, 추가 존재함으

로써 미가 존재할 수 있게 되는, 미의 실현 조건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추는 미적 범주 외의 것이 아

니라 미적 범주 내에 있으며 순수미와 반대되는 

광의의 미에 속하여 미의 존재를 반증한다. 또한 

추는 최대한도로 불쾌와 부조화의 요소를 지닌 것

으로(An & Yang, 1995), 이로 인해 고통을 주는 동

시에 모순된 쾌감을 유발하여 미에 반하는 힘을 

나타냄으로써 대상에 활기와 생명력을 불어넣는 

자극제로서의 역할을 한다.

근대 헤겔(Hegel) 미학의 등장은 이러한 추의 

미적 의의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1853년, 

헤겔학파의 한 사람인 카를 로젠크란츠는 미학 사

상 최초로 추를 미의 속성으로 파악하고 그 상관관

계를 풀어나갔다(Hyun & Jang, 2012). 그는 자신의 

저서 ｢추의 미학｣을 통해서 변증론적인 정(thesis), 

반(anti-thesis), 합(synthesis)으로 이어지는 이념이 완

성되어가는 과정에서 추의 미학적 개념을 정립하

였다. 그에 의하면 미의 부정이 추이며 따라서 추

는 미의 하위 요소가 아니라 동등한 대립개념이다. 

그는 추를 존재 영역에 따라 자연의 추, 정신의 

추, 예술의 추로 분류하였으며, 미의 근본 원리가 

정신의 자유성에 있으므로, 이에 따라 추의 근본 

원리도 정신의 자유성 부정과 파괴에 있다고 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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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Hyun & Jang, 2012). 그는 미적 대상으로서 추

를 몰형식성, 부정확성, 왜곡성으로 분류하였고, 

몰형식성은 다시 불일치, 불균형, 부조화로, 왜곡

은 다시 비속, 혐오, 희화로 나누었다(Figure 1).

Figure 1. 카를 로젠크란츠의 추의 미학.

2) 패션과 추의 미학

패션이 점차 예술로서 정착되고 이러한 추의 

개념이 다각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단순히 반항적

인 하위문화의 일종으로 치부되던 복식이 추의 미

학의 관점에서 해석되고 그 의의가 정의되기 시작

하였다. 현대 복식에 표현된 추의 특성을 로젠크

란츠의 추의 미학의 범주에 따라 분석한 선행연구

로는 ‘현대 복식에 표현된 추의 개념: 1980년대 중

반부터 1994년까지를 중심으로(An & Yang, 1995)’, 

‘현대 의상에 나타난 미적 소외에 관한 연구(Kim 

& Park, 2010)’, ‘카를 로젠크란츠의 추의 미학 관점

에서 현대 스트리트 패션디자인 연구(Kim, 2019)’ 

등이 있다. 

An and Yang(1995)은 불일치, 불균형, 부조화의 

몰형식성을 복식의 외재적 의미로 보았다. 불일치

는 패션쇼의 충격 효과, 성의 혼돈, 퇴폐성으로 나

타나며 불균형은 기능성과 실용성을 무시한 특성

으로 디자인 원리의 문제, 위치 전환, 구성의 의도

적 미숙성, 소재상의 문제로 표현된다. 부조화는 

복식의 전체적인 실루엣에 있어 기존의 개념을 벗

어난 것으로, 착의의 모순, 신체의 과장으로 실현

된다. 부정확성은 내재적 의미로 파악하여 예술적 

법칙성의 위배, 예술적 불완전성으로 나타난다. 왜

곡의 비속은 정신의 저속화, 통속성, 과장성, 속물

적, 퇴폐적인 것으로, 혐오는 인간성 말살, 죽음, 

공포, 고통을 연상시키는 것으로 작용하며 희화는 

이상과의 모순, 유희성, 의외성, 냉소를 표현한다.

복식에서의 몰형식성의 구체적 방법을 살펴보

면, 이질적인 소재의 결합에 의한 부조화, 착의 순

서의 파괴와 겹쳐 입기에 의한 무형태성으로 해석

된다. 또한, 부정확성은 비구조적인 형태와 불규칙

한 단처리, 수직과 수평의 파괴로 나타나며, 왜곡

성은 신체의 과장, 의식적인 과장성, 질서와 조화

를 무시한 변형으로 표현된다(Kim & Park, 2010).

추의 범주는 무형식, 부정확성, 형태 파괴 및 기

형(Kim, 2019)으로 분류되기도 하였다. 무형식은 

원래의 형식을 파괴하는 무형, 불균형으로 인한 

차이의 기형인 비대칭, 서로 어울리지 않은 불규

칙으로 흥미를 유발하는 부조화로 분류하였다. 부

정확성은 보편적 의미에 대한 일탈, 기본 양식에 

대한 모순으로 여러 예술 양식의 혼합, 그리고 고

유성에 반하는 오류에 따른 불분명함으로 해석하

였으며, 형태 파괴 및 기형은 비속, 혐오, 캐리커처

로 분류하였다.

선행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추의 특성은 크게 

몰형식성, 부정확성, 왜곡으로 나뉠 수 있으며, 몰

형식성은 불일치, 불균형, 부조화, 왜곡은 비속, 혐

오, 희화의 세부 항목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추의 미적 특성과 방법에 대한 해석을 

다음 표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Table 1). 

2. 정크아트와 패션

1) 정크아트의 정의 및 의의

고도로 발달된 도시 문명과 산업사회가 도래함

에 따라 풍족한 물질문명과 함께 그 정형화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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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파괴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획일화된 인간의 사고와 산업폐기물의 홍수 시대

를 극복하기 위한 해결 방안 및 재창조를 위한 관

심이 두드러지는 가운데, 예술에서는 도시 문명 

자체가 창작을 위한 소재가 되어 이러한 사회 현

실이 반영된 새로운 예술적 표현을 창조하게 되었

다. 이렇게 도시 문명을 소재로 하여 일상생활의 

오브제가 예술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은 

절대적인 미의 전통을 파괴하고 기존의 개념을 무

너뜨려 예술 영역의 확장을 가져왔다. 사회적으로 

저속하다 여겨지거나 평범하고 배척되던 것들의 

예술적 가치가 인정되기 시작하면서 현대 물질 사

회의 새로운 예술 양식인 정크아트가 등장하게 되

었다. 

정크아트란 폐물, 잡동사니, 고철 등 현대 사회

에서 버려진 물체 등을 이용하여 작품을 창조하는 

것을 의미하며 때로는 스크랩 아트(Scrap Art)라고

도 불리며(Lee, 1999), 버려진 폐기물을 예술작품

의 표현매체로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부여

한 것이다. 정크란 못 쓰는 물건, 부서지고 버려진 

것,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의 물건, 또는 기능

을 가지고 있지만 행사할 수 없는 상태의 물체들

을 일컫는다. 20세기 이후 서로 다른 오브제들이 

창작자의 의도에 따라 전혀 다른 미적인 의미로 

표현되는 아상블라주(Assemblage) 미술이 확대됨에 

따라 정크를 소재로 이용한 예술 분야인 정크아트가 

탄생되었으며, 로렌스 알로웨이(Lawrence Alloway)

에 의해 최초로 명명되었다(Lee, 1997). 

정크아트는 현대 도시문명의 물질문화를 고발

하는 역할을 하며 기존의 미적 개념을 파괴하고 

무가치하다 여겨지는 소외된 물체들을 예술작품으

로 승화시키는, 추의 개념에 그 바탕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단편적 오브제로 전체를 이룸으

로써 의미를 갖게 되는, 작가의 창작력이 집약적

으로 표현된 표현 양식이며, 생활 속에 흔히 있는 

정크의 일상적 이미지를 작품 속에 반영시킴으로

써 예술과 일상, 작품과 현실의 구분을 모호하게 

하고, 예술을 일상생활 속으로 접근시킨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Table 1. 패션에 적용된 추의 미학.

항목 세부항목 내용

몰형식성

불일치

･ 일반적 가치의 반대 현상

･ 형태와 형태의 불일치

･ 퇴폐성

･ 정형화된 패션의 규칙을 깸

불균형

･ 기능과 실용성을 무시

･ 경계의 부재로 인한 모호함

･ 무질서, 난잡성

･ 기본적인 형태의 파괴, 비대칭

부조화

･ 기존의 개념을 벗어난 결합

･ 착의 순서의 파괴, 겹쳐 입기

･ 이질적인 소재의 결합

부정확성 -

･ 예술적 법칙성의 위배

･ 심리적/정신적 면만을 도출

･ 성, 나이, 시간, 공간 등의 모호함

･ 변화, 우연성, 임의성

･ 예술적 불완전성

왜곡

비속 ･ 정신의 저속화, 과장성, 퇴폐성 

혐오 ･ 인간성 말살, 죽음, 공포, 고통 

희화 ･ 이상과의 모순, 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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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션에 나타난 정크아트

정크아트가 예술 표현양식의 하나로 자리매김

하면서 패션에서도 그 특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타 예술 분야와는 다르게 패션에 나타난 

정크아트의 표현과 형식에 관한 연구는 아직 활발

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관련 선행연구로는 

‘20세기 후반의 현대 패션에 나타난 정크아트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Lee, 1997)’, ‘현대 헤어스타일

과 의상에 나타난 정크아트적 디자인의 특성(Lee, 

1999)’, ‘정크아트의 조형적 특성을 응용한 의상디

자인 연구(Jung, 2005)’ 등이 있다. 

Lee(1997)는 패션 작품에 나타난 정크아트의 조

형미를 정크 소재 자체의 응용을 통한 방법과 정

크 이미지의 표현적인 방법으로 구분하고 있다. 

정크 소재의 응용 방법으로는 자연물에서 얻어지

는 나무껍질이나 나뭇잎, 동물의 깃털 등의 이용, 

혹은 일상용품, 산업적인 부산물 등의 폐기물과 

폐품을 소재로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정크 

이미지의 표현은 폐품을 소재로 이용하는 것이 아

니라 정크의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의도적인 방

법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낡아 보이는 듯한 퇴색

된 옷감, 의도적인 구멍이나 올 풀림 등을 예로 들

고 있다.

정크아트의 표현 방법에 초점을 맞춘 Lee(1999)

는 헨리 라스무센(Henry Rasmusen)과 아트 그랜트

(Art Grant)가 정립한 정크아트에 대한 정의를 중

심으로 현대 패션에 나타난 정크아트의 표현 방법

을 빈곤적 특성, 기계적 특성, 자연적 특성으로 분

류하여 분석한다. 빈곤적 특성은 인간에 의해 사

용되고 버려진 것을 이용하거나 인위적으로 지저

분하고 빈곤한 이미지를 표현한 것으로, 패치워크, 

올 풀림, 구멍, 일상용품의 폐품 사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 기계적 특성은 산업 부산물을 이용하거

나 산업 부산물 가공을 통해 나타난 기계미를 의

미하며, 예시로는 유리, 금속, 플라스틱이나 신소

재 사용 등이 있다. 자연적 특성은 자연 부산물을 

이용하거나 자연물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으로 조

개껍질이나 돌, 털, 이빨 등의 사용으로 나타난다.

Jung(2005)은 정크 소재의 사용과 정크 이미지

의 표현 방법을 모두 포괄적으로 포함하여, 패션

에 응용된 정크 이미지를 자연적 재료를 이용한 

정크 이미지, 일상적 재료를 이용한 해학적 정크 

이미지, 낡고 퇴색한 느낌을 이용한 정크 이미지, 

폐기물을 이용한 정크 이미지로 분류한다. 또한, 

정크아트적 표현 방법은 패치워크나 콜라주(collage)

로 표현되는 콤바인(combine)에 의한 표현, 단편들

이 모이는 집합과 집적의 표현, 여러 버려진 파편

의 조립과 동일한 요소들의 압축 표현으로 분류하

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빅터

앤롤프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정크아트의 특성을 

추의 미학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3) 빅터앤롤프와 정크아트

빅터앤롤프는 네덜란드 디자이너 듀오로, 패션

과 예술의 경계를 해체하는 실험적 디자인으로 주

목을 받아 왔다. 공동 설립자이자 디자인 파트너

인 빅터 호스팅(Viktor Horsting)과 롤프 스노렌(Rolf 

Snoeren)은 네덜란드 아르테즈 예술학교(Artez Institute 

of the Arts)에서 패션디자인을 전공하였고, 이후 

1998년 첫 번째 오트쿠튀르 컬렉션을 통해 파리 

패션위크에 데뷔하였다. 빅터앤롤프는 끝없는 실

험정신을 바탕으로 첫 등장부터 기존의 질서와 고

정관념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디자인을 선보였다. 

1993년 프랑스 이에르에서 개최된 ‘국제 아트 & 

패션 페스티벌’에서 주요 상 3개를 수상하며 주목

을 받은 작품은 그들의 정크아트적 특성을 내포한 

디자인 철학을 표출한 작품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Figure 2). ‘존재하는 옷들의 파편’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스팽글 소재 옷감이 의도적으로 낡고 

찢어진 듯 표현되어 정크의 이미지를 형상화하였

으며, 이를 통해 시간의 흐름을 가시적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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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과 동시에 무너지고 망가진 것에 내재되어 있는 

새로운 종류의 미를 표현하였다(Ishizeki, n.d.).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크아트적 특성을 지닌 대

표적 패션디자이너로서, 빅터앤롤프의 작품에 나

타난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3. 그레마스 기호사각형과 의미분석 

1) 이항대립과 동위성 분석

기호의 의미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그것이 

놓여있는 상황과 관계에 따라 지속해서 변화한다. 

구조주의 언어학은 언어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이

러한 상호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기호와 기호 사

이의 관계를 통해 그 의미를 획득하고 해석하였다. 

그레마스는 표면적 의미와 의미들 간의 구조적 관

계를 통한 의미뿐만 아니라 내재적 의미가 생성되

는 과정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여 이론화하였다. 

동일한 의미의 어휘소들의 반복적 양상을 통해 일

관성 있는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을 동위성이

라 하고, 파악된 의미들 중 대립적으로 반복되는 

양상을 통해 서로 규정되는 것을 이항대립이라 한

다(Kim & Lee, 2015). 이항대립은 상징 구조를 형

성하는 필수적인 요소이며, 차이점이나 대립을 지

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수단이 된다. 삶과 죽음, 

직선과 곡선, 빛과 어둠 등과 같이 대상은 반대되

는 의미와의 비교, 즉 대립적 의미의 존재를 통해 

본질적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그레마스 기호사각형

그레마스는 기호사각형이라 불리는 의미생성 

모형을 제시하고, 동위적으로 확장된 의미들의 이

항대립적 관계를 바탕으로 사각형 안에 배치하여 

의미들 간의 관계와 의미생성과정을 논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Shin(2005)의 연구에 따르

면, 그레마스 기호사각형의 의미관계의 범주는 두 

개씩 짝을 지어 서로 대립, 모순, 보완, 및 내포의 

관계를 맺는다. S1과 S2, -S1과 -S2는 반대의 관계

이며, S1과 -S1, S2와 -S2는 모순적 관계를 맺고, 

S1과 -S2, S2와 -S1은 보완적이거나 내포적인 관계

에 있다(Figure 3).  

본 연구에서는 그레마스의 의미생성 모형을 활

용하여 대상의 의미를 논리적으로 확장함으로써, 

대상 그 자체의 단독적인 속성뿐만 아니라 네 개 

범주 간 관계의 분석을 통해 대상의 내재된 의미

를 폭넓게 파악하고 해석하고자 하였다. 기호사각

형을 통해 분석되는 의미는 대상이 지니고 있는 

단일의 속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찰자에 의

해 인지되는 요소에 의해 의미가 생성되고 해석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패션디자인의 경우 시각적

으로 인지되는 색채, 실루엣, 디테일, 아이템 등의 

Figure 2. Heritage. 
From Viktor&Rolf. (1993).
http://www.viktor-rolf.com

Figure 3. 그레마스 기호사각형.
From Lee et al. (2013). p.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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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적 조형 기호들의 동위성 분석을 통해 의미를 

파악하게 된다(Lee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이

러한 의복의 조형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디자인 인

스퍼레이션(inspiration), 소재, 생산 과정 등 전체 

디자인 프로세스의 요소를 포함하여 각 컬렉션별 

디자이너가 의도한 정크아트적 특성을 포괄적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Ⅲ. 빅터앤롤프 컬렉션의 정크아트적 
특성과 추의 미

1. 연구 방법

생활 속에 흔히 존재하는 것을 오브제로 선택

하거나 버려지고 무가치한 것을 소재로 하는 등, 

정크아트의 특성을 보이는 디자인을 꾸준히 선보

여 온 빅터앤롤프 패션 컬렉션을 기호학적 관점에

서 분석하여 그 기표와 내재된 기의를 파악하고, 

분석 결과를 카를 로젠크란츠의 추의 미학을 바탕

으로 분류하고 해석하여 그 유형적 특성을 정의하

였다. 정크아트 패션의 기호학적 분석 결과를 추

의 미의 관점에서 해석함으로써, 정크아트와 추의 

미의 연관성을 체계적으로 도출해내고, 다른 표현

영역과는 차별화되는 속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대상 선정 기준은 앞서 살펴본 정크아트의 대표적 

특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난 디자인으로, <Table 2>

와 같이 소재, 주제, 활용 기법의 3가지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대상 선정 방법은 패션 전공 석박사 

대학원생 8명의 리뷰를 통해, Spring 2015부터 

Spring 2020까지의 오트쿠튀르 컬렉션 중, 3가지 

선정 기준 중 하나 이상이 명확히 나타난 컬렉션

을 선별하였다. 분석을 위한 대표 이미지는, 빅터

앤롤프 공식 웹사이트에서 해당 컬렉션의 대표 이

미지로 사용되고 있는 작품을 대상으로 하였고, 

최종 선별된 작품은 Spring 2020, Spring 2017, Fall 

2016, Fall 2015, Spring 2015의 5개 컬렉션의 대표 

이미지였다. 공식 웹사이트와 패션 전문 잡지 기

사 등을 통해 각 컬렉션의 디자인 콘셉트, 형태적 

특징, 제작 방식 등 시각적인 조형적 요소뿐만 아

니라 전체 디자인 프로세스를 포괄적으로 포함하

여, 각 컬렉션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주요 키워드

들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그 의미 해석을 위한 기

호학적 분석 방법으로는 그레마스의 기호사각형을 

활용하여 각 키워드별 동위성과 의미생성구조를 

분석하고 그 확장된 의미를 살펴보았고, 그 결과

를 <Table 1>에서 정리한 추의 미학의 관점에서 

분류하고 해석하였다. 

2. 빅터앤롤프 컬렉션의 정크아트적 특성 

분석

1) Spring 2020

‘Patchworks’라는 제목의 Spring 2020 컬렉션은 

로맨틱한 순수함과 강인함의 조합이 돋보이는 컬

렉션이다. 로라 잉걸스 와일더(Laura Ingalls Wilder)

의 ‘Little House on the Prairie’와 홀리 하비(Holly 

Hobbie)의 70년대 일러스트 캐릭터에서 영감을 받

았으며, 자유롭게 흐르는 듯한 드레스와 망토, 앞

치마, 러플, 크로셰 리본을 이용한 장식이 특징적

이다. 맥시부터 미니까지 다양한 길이의 드레스들

이 보이며 ‘Love’, ‘Peace’ 등의 메시지를 전하는 타

Table 2. 대상 선정 기준.

항목 내용

소재 못쓰는 물건, 부서지고 버려진 것, 기능을 상실한 물건 등을 소재로 사용한 디자인

주제 흔히 볼 수 있는 사소한 물건 또는 자연물과 일상용품의 폐품이 주제로 선택된 디자인

활용 기법 패치워크, 구멍, 낡은 느낌 등 인위적으로 ‘정크’의 느낌이 표현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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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와 글래머러스한 메이크업이 대비되어 나타난

다. 가장 특징적인 점으로는 빅터앤롤프 패브릭 샘

플 아카이브(fabric sample archive)에서 지난 컬렉션

들을 디자인하며 축적된 패브릭 스와치들을 소재로 

하였으며, 크고 작은 헝겊 조각을 이어 붙여서 커다

란 하나의 조각을 만드는 패치워크(Naver Dictionary, 

n.d.) 기법이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컬렉션의 대표 

이미지는 <Figure 4>와 같으며, ‘조각’과 ‘군집’, ‘패

치워크’와 ‘솔리드’를 이항대립적 요소로 보고 의

미를 확장하였다. 

각기 다른 다양한 패브릭 조각들로 구성된 드

레스는 조각들에 의해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지고 

있으며, 각 조각은 본래의 옷감의 단절된 일부만

을 보여주기 때문에 전체를 알 수 없는 불완전한 

상태로 볼 수 있다. 조각들이 합쳐져 군집을 이루

고 그 합쳐진 방식과 표현 방법에 따라 구별된 형

태를 형성하고 있다. 상반신은 비교적 크기가 작

은 조각들로 이루어졌으며, 어깨의 스트랩은 타이

트한 러플로 표현되어 나머지와 구분된다. 드레스 

밑단은 강한 세로 스트라이프 형태로, 시접을 밖

으로 하여 형성된 가로선에 의해 위와 분리되어 

하나의 군집을 이루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밑단은 

큰 부피감과 반복적 패턴으로 시선의 우선성을 가

지며 무게중심을 하반신에 집중시키고 있다. 즉, 

다양한 조각들이 합쳐져 군집을 이루고, 그 군집

들이 연결되어 하나의 ‘드레스’라는 완전한 전체

를 이룬다. ‘조각’과 ‘군집’의 동위성을 분석하면 

<Figure 5>와 같다. ‘조각’은 ‘나누어진’, ‘단절된’, 

‘일부’, ‘불완전한’으로 의미가 확장되었으며 ‘군

집’은 ‘합쳐진’, ‘연결된’, ‘전체’, ‘완전한’으로 의

미를 확장하였다. 그레마스 기호사각형을 이용해 

도출한 의미생성 구조는 <Figure 6>과 같으며, ‘부

분’과 ‘불완전성’, 그리고 ‘전체’와 ‘완전성’이 대립

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패치워크 기법이 사용되어 서로 어울리지 않는 

듯한, 각각의 특성이 살아있는 다채로운 패브릭 

스와치들이 조합되었다. 사용된 스와치들은 패턴

의 크기와 형이 비슷해 유사성을 띠며 개방적이고, 

동일한 차원에 속한 상호 연관된 형들로 이루어진 

공간통합형의 성질을 띠며 특히 상반신의 복잡하

고 불규칙한 결합은 깊이감을 더한다. 즉, 크기, 색

상, 모양이 각기 다른 조각들이 혼합되어 어우러

짐으로써 우연한 조합에서 오는 의외성, 그리고 

버려지는 패브릭 조각들의 상호관계성이 형성된

다. ‘패치워크’와 ‘솔리드’의 동위성을 분석하면 

<Figure 7>과 같다. ‘패치워크’는 ‘다채로운’, ‘혼합

된’, ‘어우러진’, ‘상호관계성’으로 확장하였으며 ‘솔
Figure 4. Viktor&Rolf Spring 2020.

From Viktor&Rolf. (n.d.a).
http://www.viktor-rolf.com

Figure 5. 조각과 군집의 이항대립적 의미와 동위성 분석.

Figure 6. 조각과 군집의 의미생성 구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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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드’는 ‘심플한’, ‘구분된’, ‘단일의’, ‘독립성’으로 

확장하였다. 기호사각형을 통해 도출한 의미생성 

구조는 <Figure 8>과 같으며, ‘상호관계성’과 ‘조

화’, 그리고 ‘독립성’과 ‘강조’가 대립되는 구조로 

분석되었다.

2) Spring 2017

‘Boulevard of Broken Dreams’라는 제목의 Spring 

2017 컬렉션은 깨지거나 금이 간 그릇을 다시 붙여

서 금이나 은으로 장식하는 ‘킨츠키(Kintsugi)’ 기법

에서 영감을 받은 컬렉션이다. 인체의 실루엣을 따

라가면서도 부분적으로 부피감을 준 비대칭적 형

태, 파스텔 색감과 원색의 혼합적 사용으로 빈티지

하면서도 가벼운 느낌을 주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손상된 빈티지 드레스를 기본 재료로 했고, 그 찢

어진 조각들을 콜라주 하여 새로운 드레스로 완성

했다는 것이다. 컬렉션의 대표 이미지는 <Figure 9>

와 같으며, ‘평평함’과 ‘풍성함’, ‘빈티지 드레스’와 

‘금색 테두리’를 대립적 관계로 보고 의미를 확장

하였다. 

인체의 형태를 드러내는 평평한 드레스 부분과 

인체의 구조와 상관없이 풍성한 튤(tulle) 부분이 

대조된다. 드레스 부분은 튀어나온 곳 없이 평면

적이며 매끈하여 모두 같은 차원에 속한 것으로 

인지된다. 반면 풍성한 튤 부분은 입체적이고, 주

름진 재질감이 강조되어 시선의 우선성을 가지며 

상의의 드레스 부분과 분리되어 다른 차원에 존재

하는 것으로 인지된다. ‘평평함’과 ‘풍성함’의 동위

성을 분석하면 <Figure 10>과 같다. ‘평평함’은 ‘평

면적’, ‘매끈한’, ‘부피감 없는’, ‘후퇴’로 의미를 확

장하였고, ‘풍성함’은 ‘입체적’, ‘튀어나온’, ‘부피

감 큰’, ‘전진’으로 확장하였다. 그레마스 기호사각

형을 통해 살펴본 의미생성 구조는 <Figure 11>과 

같으며, ‘평면적’이고 ‘형태를 드러내는’ 것, 그리

고 ‘입체적’이고 ‘인위적 형태감’을 갖는 것이 대

비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빈티지 드레스를 베이스로 한 이 드레스는 낡

아서 찢어진 구멍들을 그대로 살려서 복원한 디자

인이다. 낡은 부분을 가리고 새것으로 덮는 일반

적 복원 방법과는 달리 금색의 테두리를 두름으로

써 오히려 드레스의 흉터를 밖으로 드러내며 강조

하고 있다. 금색의 상징적 의미가 더해져 손상되

어 본래 옷으로서의 기능을 잃은 드레스는 전보다 

개선된, 더 가치 있는 것으로 복원되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빈티지 드레스’와 ‘금색 테두리’의 동

위성을 분석하면 <Figure 12>와 같다. ‘빈티지 드레

스’는 ‘세월에 낡은’, ‘찢어진’, ‘손상된’, ‘기능을 잃

Figure 7. 패치워크의 이항대립적 의미와 동위성 분석.

Figure 8. 패치워크의 의미생성 구조 분석.

Figure 9. Viktor&Rolf Spring 2017.
From Viktor&Rolf. (n.d.b).
http://www.viktor-rol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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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으로 확장하였고 ‘금색 테두리’는 ‘복원된’, ‘이

어 붙인’, ‘개선된’, ‘유용해진’으로 확장하였다. 기

호사각형을 통해 도출한 의미생성구조는 <Figure 13>

과 같으며, ‘손상된’, ‘비기능적’인 것과 ‘온전한’, 

‘효용성’ 있는 것이 대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Fall 2016

‘Vagabonds’라는 제목의 Fall 2016 컬렉션은 제

목처럼 미스매치된 피스들의 조합과 찢어지고 헤

진 느낌, 손으로 꿰맨 느낌이 두드러지는 컬렉션

이다. 단추와 비즈 등으로 의도적으로 과도하게 

장식적 느낌을 주고 있으며 부피감 있는 형태와 

질감이 중심이 되고 있다. 가장 특징적인 점으로

는 지난 시즌들의 옷을 업사이클링하여 소재로 사

용한 점, 그리고 위빙(weaving)과 콜라주를 통해 

오트쿠튀르의 기본 정신인 핸드메이드 개념을 의

도적으로 강조한 점이 있다. 컬렉션의 대표 이미

지는 <Figure 14>와 같으며, ‘수공예’와 ‘기계 생

산’, ‘재활용된 것’과 ‘재활용되지 않은 것’을 대립

적 관계로 보고 의미를 확장하였다. 

패브릭을 찢고 손으로 엮어서 수공예로 만든 

이 드레스는 패브릭 조각들이 무작위로 섞여 엮여 

있으며 일정한 규칙 없이 변칙적인 특성을 보인다. 

엮은 강도와 패브릭 조각의 굵기를 조절하여, 허

리에서 가장 작고 타이트한 위빙의 크기가 상체와 

치마 쪽으로 점점 크게 퍼지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상체와 치마의 재질감과 부피감

이 더욱 강조되어 전체적인 실루엣에 입체감을 부

여한다. 다양한 컬러와 질감의 소재들이 자유분방

하게 섞여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우며, 틀에 

박히지 않은 구성이 물질적인 것보단 감성적인 면

을 부각시킨다. ‘수공예’와 ‘기계 생산’의 동위성을 

분석하면 <Figure 15>와 같다. ‘수공예’는 ‘오가닉

Figure 10. 평평함과 풍성함의 이항대립적 의미와 
동위성 분석.

Figure 11. 평평함과 풍성함의 의미생성 구조 분석.

Figure 12. 복원의 이항대립적 의미와 동위성 분석.

Figure 13. 복원의 의미생성 구조 분석.

Figure 14. Viktor&Rolf Fall 2016. 
From Viktor&Rolf. (n.d.c).
http://www.viktor-rol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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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칙적인’, ‘자연적’, ‘감성적’으로 의미를 확장

하였고, ‘기계 생산’은 ‘틀에 박힌’, ‘획일적인’, ‘인

공적’, ‘물질적’으로 의미를 확장하였다. 이를 그레마

스 기호사각형에 적용한 것이 <Figure 16>과 같으

며, 그 결과 ‘자연스러운’, ‘자율성’과 ‘인공적인’, 

‘획일성’이 대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색되어가는 것을 응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

하는 재활용은 사전에 그 물체에 대한 이해와 관

찰이 바탕이 되어야 하기에 필요 없어진 것을 다

시 한번 돌아보고 본 용도 외의 다른 쓰임새를 모

색하게 한다. 마찬가지로, 시즌이 지나가 점차 잊

혀가는 과거 컬렉션들의 옷을 탐색하고 그것을 재

구성하여 만들어진 이 드레스는 수많은 과거 컬렉

션들의 합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지난 옷들을 창

의적으로 재사용함으로써 지속 가능하게 한 것이

다. ‘재활용된’ 것과 ‘재활용되지 않은’ 것의 동위

성을 분석한 결과는 <Figure 17>과 같다. ‘재활용

된’은 ‘응용된’, ‘재구성’, ‘창의적 재사용’, ‘지속’

으로 확장하였으며 ‘재활용되지 않은’은 ‘있는 그

대로의’, ‘분해’, ‘재료로 환원’, ‘퇴색’으로 확장하

였다. 그레마스 기호사각형을 통해 살펴본 의미생

성 구조는 <Figure 18>과 같으며, ‘지속성’과 ‘창의

성’, 그리고 ‘비지속성’과 ‘환원’이 대비되는 것으

로 해석되었다. 

4) Fall 2015

‘Wearable Art’라는 제목의 Fall 2015 컬렉션은 네

덜란드 황금기의 바로크풍 회화와 액션 페인팅

(action painting)에서 영감을 받았다. 하얀 캔버스로 

시작하여 마지막 옷에서 완성된 그림이 되는 순서

로, 기본적인 데님 의상 위에 액자를 입히는 구성

으로 진행되었다. 각지고 꺾인 프레임은 비현실적 

형태와 비율을 가지며 레이저 커팅과 레이어링으

로 액션 페인팅의 효과를 표현하였다. 특징적인 

점으로는 액자가 그대로 옷이 됨으로써 예술과 패

션을 동일시한, 둘의 경계를 오가는 변형 가능한 

디자인이라는 것이다. 컬렉션의 대표 이미지는 

<Figure 19>와 같으며, ‘정물화’와 ‘액션 페인팅’, 

‘액자 드레스’와 ‘액자’를 이항대립적 요소로 보고 

의미를 확장하였다. 

일반적으로 신중한 관찰을 통해 완성되는 정물

화는 움직임이 없는 대상을 그린 것으로 정적이며, 

네덜란드 황금기의 화풍이 더해져 어둡고 장엄한 

느낌을 전달한다. 액션 페인팅은 페인트를 뿌리는 

Figure 15. 수공예의 이항대립적 의미와 동위성 분석.

Figure 16. 수공예의 의미생성 구조 분석.

Figure 17. 재활용의 이항대립적 의미와 동위성 분석.

Figure 18. 재활용의 의미생성 구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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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적인 움직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정물화 

위에 하얀색 페인트가 뿌려진 듯 표현되어 정적인 

그림에 역동성을 부여하고 즉흥적인 느낌을 더하

고 있다. 즉, 구체적인 사실 묘사를 통해 정형성을 

띠는 정물화와 동적인 움직임으로 우연성을 갖는 

액션 페인팅이 하나의 액자 안에 표현된 것이다. 

‘정물화’와 ‘액션 페인팅’의 동위성을 분석하면 

<Figure 20>과 같다. ‘정물화’는 ‘관찰’, ‘정적’, ‘신

중한’, ‘정형성’으로 확장하였고 ‘액션 페인팅’은 

‘행동’, ‘동적’, ‘즉흥적인’, ‘우연성’으로 확장하였

다. 기호사각형을 통해 도출한 의미생성구조는 

<Figure 21>과 같으며, ‘고정적’, ‘정형성’과 ‘역동

적’, ‘비정형성’이 대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액자 드레스는 실제 액자가 기형으로 부러진 

듯 표현되었으며 각지고 꺾인 액자 프레임이 형성

하는 모서리와 단단하게 고정된 형태는 일반적 복

식의 구성과 구별되어 비현실적인 느낌을 전달한

다. 반면 드레스의 원형인 그림 액자는 현실에서 

볼 수 있는 실제 액자의 형태를 가진다. 현실의 벽

에 걸려있을 법한 액자가 비현실적으로 왜곡된 액

자 드레스로 변형되면서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넘나들고 있으며, 일반적 액자가 갖는 일상성과 

액자 드레스가 갖는 일탈성이 갖는 공유성이 표현

되었다. ‘액자 드레스’와 ‘액자’가 갖는 동위성을 

분석하면 <Figure 22>와 같다. ‘액자 드레스’는 ‘기

형의’, ‘왜곡된’, ‘비현실적’, ‘일탈성’으로 확장하

였고, ‘액자’는 ‘원형의’, ‘실제의’, ‘현실적’, ‘일상

성’으로 의미를 확장하였다. 그래마스 사각형을 이

용해 살펴본 의미생성구조는 <Figure 23>과 같으

며, ‘왜곡’, ‘일탈성’과 ‘현실’, ‘일상성’이 대비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ure 19. Viktor&Rolf Fall 2015. 
From Viktor&Rolf. (n.d.d).
http://www.viktor-rolf.com

Figure 20. 정물화와 액션 페인팅의 이항대립적 의미와 
동위성 분석

Figure 21. 정물화와 액션 페인팅의 의미생성 구조 분석.

Figure 22. 액자의 이항대립적 의미와 동위성 분석.

Figure 23. 액자의 의미생성 구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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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pring 2015

반 고흐의 그림에서 영감을 받은 ‘Van Gogh Girls’

가 주제인 Spring 2015 컬렉션은 플라워 프린트의 

베이비돌 드레스, 밀짚모자와 플립플롭(flip-flop)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밀짚모자의 크기는 컬렉션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확대되어 옷과 연결되며 컬

러링 북을 연상시키는 플라워 프린트 역시 점진적

으로 색이 채워지는 구성으로 디자인되었다. 패브

릭 패턴으로 존재하던 꽃이 옷 밖으로 확장되어 

나타난 점, 또한 2차원과 3차원의 혼합으로 형태

의 경계가 모호해진 점이 가장 특징적이다. 컬렉

션의 대표 이미지는 <Figure 24>와 같으며, ‘확산

된’ 것과 ‘제한된’ 것, ‘프린트’와 ‘꽃’을 대립적 관

계로 보고 의미를 확장하였다. 

밀짚모자와 드레스가 인체를 중심으로 확산되

고 있으며, ‘옷’이라는 범위를 벗어나 드레스의 꽃 

프린트가 밖으로 흘러넘치듯 표현되었다. 발산의 

느낌을 주며 흘러넘친 꽃들은 과장되게 뻗어 나온 

밀짚모자와 맞닿아 전체가 연결된 느낌을 주며, 

따라서 각 경계가 모호해져 전체가 하나로 인식된

다. 기존 경계를 이탈하여 옷에 한정되지 않고 주

변 공간까지 디자인의 범위를 확장하였으며, 틀을 

깨고 나옴으로써 전형적 질서와 속박으로부터 해

방, 그리고 이를 통한 자유가 표현되었다. ‘확산된’ 

것과 ‘제한된’ 것의 동위성을 분석하면 <Figure 25>

와 같다. ‘확산된’ 은 ‘범위 밖의’, ‘이탈’, ‘해방’, 

‘자유’로 의미를 확장하였으며, ‘제한된’은 ‘범위 

안의’, ‘고착’, ‘속박’, ‘규제’로 의미를 확장하였다. 

이를 그레마스 기호사각형에 적용한 결과 <Figure 

26>과 같이 ‘이탈’과 ‘자유’, 그리고 ‘집약’과 ‘속

박’이 대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드레스 속 프린트와 밖으로 나온 조형물은 동

일한 색과 텍스처로 인해 같은 연장선상의 것으로 

인식된다. 2차원의 프린트 속 꽃이 3차원의 형태

를 이루어 평면이 입체가 되는, 가상의 것이 구체

화되어 현실의 것으로 나타난 것이며 이는 비현실

이 현실이 되는 초현실적 느낌을 전달한다. 실체

가 있는 형성물이 된 꽃은 중력을 거스르며 위로 

솟구치는 듯한 형상을 띠고 있고, 일정한 규칙 없

이 유동적으로 구성되어 의지를 가진 생물과 같은 

느낌을 전달한다. ‘프린트’와 ‘꽃’의 동위성을 분석

하면 <Figure 27>과 같다. ‘프린트’는 ‘2차원’, ‘가

상’, ‘실체가 없는’, ‘무생물’로 확장하였으며 ‘꽃’

은 ‘3차원’, ‘현실’, ‘실체가 있는’, ‘생물’로 확장하

였다. 기호사각형을 이용하여 살펴본 의미생성구

조는 <Figure 28>과 같으며, ‘가상의 것’과 ‘비존

재’, 그리고 ‘실제의 것’과 ‘생명력’이 대비된다고 

Figure 24. Viktor&Rolf Spring 2015. 
From Viktor&Rolf. (n.d.e).
http://www.viktor-rolf.com

Figure 25. 확산의 이항대립적 의미와 동위성 분석.

Figure 26. 확산의 의미생성 구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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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되었다.

이상 그레마스 기호사각형을 활용해 분석한 빅터앤

롤프 컬렉션의 정크아트적 특성을 다음 <Table 3>과 

같이 정리하였다.

3. 추의 미학적 관점에서의 정크아트 패션 

특성 및 의미

그레마스의 의미생성구조에 따라 분석한 결과

를 바탕으로 각 컬렉션을 앞서 이론적 고찰을 통

해 살펴본 ‘패션에 표현된 추의 미학’(Table 1)의 

범주를 기준으로 해석하고 분류하였다. 

Spring 2020 컬렉션에서 부분은 불완전성을 띠

고 전체는 완전성을 띠는데, 이는 즉 불완전한 부

분이 모여 군집을 이루면 완전해진다는 것을 뜻한

다. 따라서 이 컬렉션에서 사용된 패치워크 기법

의 경우에도 각각 불완전성을 띠는 여러 패브릭 

조각들을 이어 붙여 하나의 드레스를 이룸으로써 

완전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렇게 군집을 이

룬 패브릭 조각들 사이에는 상호관계적 특성이 형

성되며 이는 전체의 조화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채로운 패브릭 조각들이 임의

로 배치되어 우연한 조합에서 오는 의외성, 그리

Figure 27. 프린트와 꽃의 이항대립적 의미와 동위성 분석.

Figure 28. 프린트와 꽃의 의미생성 구조 분석.

Table 3. 빅터앤롤프 컬렉션에 나타난 정크아트의 조형특성과 의미분석.

컬렉션 정크아트적 특성 동위성 분석 이항대립적 의미

Spring 

2020

-소재: 버려지는 패브릭 스와치

-표현: 패치워크, 올 풀림

조각 (나누어진, 단절된, 일부, 불완전한)

군집 (합쳐진, 연결된, 전체, 완전한)

부분/불완전성

전체/완전성

패치워크 (다채로운, 혼합된, 어우러진, 상호관계성)

솔리드 (심플한, 구분된, 단일의, 독립성)

상호관계성/조화

독립성/강조

Spring 

2017

-소재: 오래된 빈티지 드레스

-주제: 깨진 도자기를 이어 

붙이는 킨츠키 기법

-표현: 콜라주, 찢어진 부분을 

강조

평평한 (평면적, 매끈한, 부피감 없는, 후퇴)

풍성상 (입체적, 튀어나온, 부피감 큰, 전진)

평면적/형태를 드러냄

입체적/인위적 형태감

빈티지 드레스 (세월에 낡은, 찢어진, 손상된, 기능을 잃은)

금색 테두리 (복원된, 이어 붙인, 개선된, 유용해진)

손상된/비기능적

온전한/효용성

Fall 

2016

-소재: 지난 컬렉션을 재활용

-표현: 위빙 기법, 찢어짐, 

올 풀림

수공예 (오가닉한, 변칙적인, 자연적, 감성적)

기계 생산 (틀에 박힌, 획일적인, 인공적, 물질적)

자연스러운/자율성

인공적인/획일성

재활용된 (응용된, 재구성, 창의적 재사용, 지속)

재활용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분해, 재료로 환원, 퇴색)

지속성/창의성

비지속성/환원

Fall 

2015

-표현: 물감이 뿌려지고 부러진 

듯한 액자

정물화 (관찰, 정적, 신중한, 정형성)

액션 페인팅 (행동, 동적, 즉흥적인, 우연성)

고정적/정형성

역동적/비정형성

액자 드레스 (기형의 왜곡된, 비현실적, 일탈성)

액자 (원형의, 실제의, 현실적, 일상성

왜곡/일탈성

현실/일상성

Spring 

2015

-주제: 지푸라기 등 자연물을 

모티브로 함

확산된 (범위 밖의, 이탈, 해방, 자유)

제한된 (범위 안의, 고착, 속박, 규제)

이탈/자유

집약/속박

프린트 (2차원, 가상, 실체가 없는, 무생물)

꽃 (3차원, 현실, 실체가 있는, 생물)

가상의/비존재

실재의/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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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로 인한 새로운 종류의 미와 예술적 불완전

성이 표현되었고, 이는 추의 미학 중 부정확성에 

해당한다. 또한 모양과 패턴이 각기 다른 이질적

인 소재의 혼합은 기존의 개념을 벗어난 결합으로 

부조화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즉, 소재와 표현 

기법 면에서 정크아트적 특성을 보인 Spring 2020 

컬렉션은 추의 미학 중 부정확성, 그리고 몰형식

성 중 부조화의 특성이 나타났고, 이러한 추의 특

성이 합해져 조화를 이루게 되었다는 점은 상호관

계성을 통해 완성된 추의 미를 보여준다.

Spring 2017 컬렉션에서는 손상되어 기능을 잃

은 빈티지 드레스가 복원되어 온전하고 효용성이 

있는 것으로 재탄생되었으며, 이는 금색 테두리 

디테일로 상징화되고 있다. 또한 인체의 형태를 

드러내는 평면적 디자인과 인체의 구조와 상관없

이 인위적 형태감을 갖는 입체적 요소가 혼합되어 

표현되었다. 빈티지 드레스의 손상된 부분을 금색

의 테두리로 강조한 것은 낡은 부분을 가려서 새

것처럼 만드는 일반적인 방법과는 반대되는 것이

다. 이는 추의 미학 중 불일치에 해당하여 정형화

된 규칙을 깨는 일반적 가치의 반대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인체의 형태를 드러내는 평면적 

디자인에 비대칭적인 입체적 디테일을 추가한 것

은 기본적 형태를 파괴하고 인체와 전혀 상관없이 

실용성을 무시한 것으로 추의 미학 중 불균형에 

해당한다. 즉, 소재와 주제, 표현 모두에서 정크아

트적 특성이 드러난 Spring 2017 컬렉션에서는 불

일치와 불균형으로 추의 미학 중 몰형식성이 표현

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정형성에 반하는 디자인

으로 버려진 것의 가치와 미를 새롭게 제시하였다.

Fall 2016 컬렉션에서 활용된 재활용은 과거의 

것을 재사용 할 수 있도록 새롭게 변형시킴으로써 

지속성을 부여하며, 그 과정에서는 창의성이 요구

된다. 다시 말해 이 컬렉션은 지난 컬렉션들의 옷

들을 지속 가능하게 재활용한 창의적 사고의 결과

물이다. 그 방법으로 사용된 수공예 위빙 기법이 

주는 자연스러운 느낌은 자율성을 내포하는 것으

로 분석되었으며, 획일적이지 않은 변칙적 성격으

로 임의적 변화와 우연성에서 오는 미를 나타냄으

로써 추의 미학 중 부정확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옷을 찢어 그대로 소재로 사용한다는 

것은 쓸모없는 것을 사용하는 듯한 정크아트적 특

성을 표현하는 동시에 일반적 가치의 반대 현상으

로 추의 미학 중 불일치에 해당한다. 즉, 소재와 

표현에서 정크아트적 특성이 나타난 Fall 2016 컬

렉션에서는 추의 미학 중 부정확성, 그리고 몰형

식성 중 불일치가 나타났으며, 각 요소가 합쳐져 

물질적인 것보단 감성적인 면을 강조하는 형태로 

표현되었다.

Fall 2015 컬렉션에서는 액자 안에 서로 대립되

는 성질을 가진 정물화와 액션 페인팅이 혼합되어 

고정적이고 정형적인 것에 역동성과 비정형성이 

더해져 표현되었다. 현실의 일상성을 나타내는 액

자가 왜곡되어 비현실적 일탈성을 띄게 되고, 이

는 현실과 비현실, 일상성과 일탈성의 공유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인 액자의 형

태를 파괴하고 왜곡하여 드레스로 만든 것은 형태

와 형태의 불일치, 정형화된 규칙 혹은 틀을 깨는 

것으로, 추의 미학 중 불일치의 특성을 나타낸다

고 볼 수 있다. 왜곡된 액자 드레스는 기능성과 실

용성을 무시하고 기본적인 인체와 옷의 형태를 파

괴하는 불균형의 특성을 보인다. 또한, 정물화와 

액션 페인팅의 혼합은 기존의 개념을 벗어난 결합

으로 부조화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추가된 역동

적 변화와 우연성은 예술의 법칙성에 불완전성을 

더한 부정확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표현 

방식에서 정크아트적 특성이 나타난 Fall 2015 컬

렉션은 추의 미학 중 불일치, 불균형, 부조화로 나

타난 몰형식성, 그리고 부정확성의 특성이 나타났

으며, 일상영역과 일탈적 예술영역의 경계를 모호

하게 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Spring 2015 컬렉션의 꽃과 밀짚모자는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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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되어 본래의 형태를 이탈하고 있고, 이는 속

박에서 벗어난 자유를 상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실체가 없는 존재인 프린트 속 꽃은 밖으로 빠

져나와 실체를 가진 존재가 되는데, 이는 즉 가상

의 프린트가 생명력을 얻어 실제로 살아나는 느낌

이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프린트 속 문양이 

옷 밖으로 빠져나온다는 발상, 혹은 패션디자인의 

영역을 옷 주위의 공간까지 확장한다는 발상은 일

반적 가치의 반대 현상이며 정형화된 패션의 규칙

을 깨는 것으로, 추의 미학 중 불일치에 해당한다. 

2차원과 3차원의 경계의 부재로 인해 나타난 모

호함과 무질서함은 불균형에 해당하며, ‘옷’이라는 

공간의 구별이 모호해져 주위에 유동적으로 배치

된 꽃들은 부정확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주제에서 정크아트적 특성이 나타난 Spring 2015 

컬렉션은 추의 미학의 몰형식성 중 불일치와 불균

형, 그리고 부정확성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으

며, 일상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에 생명력을 불

어넣어 자유에의 의지가 표현된 것으로 해석된다.

빅터앤롤프 컬렉션에서 나타난 정크아트적 특

성의 분석 내용을 추의 미학의 범주로 분류, 추의 

의미와 역할을 종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ure 

29). 추의 범주 중 몰형식성은 다섯 개 컬렉션 모

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고 그 세부적 특성은 불

일치, 불균형, 부조화의 순서로 많이 나타났다. 부

정확성은 Spring 2017 컬렉션을 제외한 나머지 네 

컬렉션에서 나타났고, 왜곡성은 나타나지 않은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왜곡성이 포함하는 비속이

나 혐오, 희화와 같은 냉소적이고 부정적인 개념

이 아닌 예술적인 긍정적 이미지로서 추의 미를 

승화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Figure 29. 빅터앤롤프 컬렉션의 정크아트적 특성에 나타난 추의 의미와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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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미의 기준은 그것이 어떠한 관계 속에 놓여 있

느냐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왔으며, 이에 따라 

과거 미의 하위 개념으로만 여겨지던 추는 여러 

예술 분야에 걸쳐 그 창조적 가치 영역을 넓혀 가

고 있다. 패션이 점차 하나의 온전한 예술 분야로

서 자리매김하면서 기존 전통적 미의 영역을 넘어 

추의 미학적 관점에서도 해석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 확장된 미적 의의를 새롭게 정의하

려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는 추의 미가 나타나는 표현 양식 중 하

나인 정크아트의 특성을 보인 빅터앤롤프의 작품 

분석을 통하여, 패션에 나타난 정크아트와 추의 

관계, 그리고 그 의미 변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먼저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패션에 나타난 추의 미

학과 정크아트의 범주를 분류하여 그 특성을 종합

적으로 살펴본 후, 빅터앤롤프 각 컬렉션의 동위

성 분석과 이항대립적 의미를 추출, 그레마스 기

호사각형을 이용하여 그 의미생성 구조를 분석하

고 추의 미학적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분석 결과 카를 로젠크란츠의 추의 미학의 범

주 중 몰형식성과 부정확성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

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스와치를 이용한 패치

워크 기법이 사용된 Spring 2020 컬렉션에서는 패

치워크 기법을 통해 상호관계성과 조화가 강조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추의 미학 중 부조화와 부

정확성이 나타났다. 빈티지 드레스를 콜라주한 

Spring 2017 컬렉션은 평면적 디자인과 인위적 형

태감, 그리고 손상되어 비기능적인 것과 온전하여 

효용성이 있는 것이 혼합되어 대비되었고, 추의 

미학 중 불일치와 불균형이 나타났다. 지난 컬렉

션을 재활용하여 위빙한 Fall 2016 컬렉션은 자연

스럽고 자율성이 있는, 또 지속성과 창의성이 있

는 디자인으로 해석되어 추의 범주 중 불일치와 

부정확성이 나타났으며, 액자로 표현된 Fall 2015 

컬렉션은 정형적인 것과 비정형적인 것, 또 일탈

성과 일상성이 대비되어 추의 범주 중 불일치, 불

균형, 부조화, 부정확성이 나타났다. 꽃과 프린트

를 모티브로 한 Spring 2015 컬렉션은 이탈을 통한 

자유, 그리고 가상의 것과 실재의 것이 대비되어 

생명력이 강조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추의 범주 

중 불일치, 불균형, 부정확성이 나타났다. 

빅터앤롤프 컬렉션에서 정크아트로 표현된 추

의 미는 정형화된 일반적 규칙을 깨고 변화와 우

연성의 창조적 측면을 제시함으로써 요소 간 조화

와 감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정크를 소재로 

사용하여 일상영역과 일탈적 예술영역의 경계를 

해체, 하찮은 것으로 취급되는 것에 새로운 가치

와 생명력을 불어넣어 자유의 의지를 표현한 데에 

그 의의가 있었다. 연구 결과, 정크아트는 외형적

으로는 형식을 벗어나고 의도적 부조화와 부정확

성을 통해 추의 미를 강조하였지만, 동시에, 중의

적 상징과 해석, 불확정적인 의미와 가치를 내포

시킴으로써, 디자이너가 의도하는 패션의 새로운 

미적 가능성과 가치를 제시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빅터앤롤프의 정크아트 디자인을 그

레마스 기호학 모델을 사용해 분석하고 추의 개념

으로 해석함으로써 패션에서 표현된 정크아트의 

추의 미학적 의미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

을 제시하였다. 이항대립적 방법론의 특성상 디자

인의 특성이 대립적 의미구조로 해석되었다는 점

과 모든 디자인적 특성을 기호사각형의 해석으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정크아

트와 추의 내재적 특성과 연관성을 기호학의 관점

을 통해 다각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패션의 의미와 

가치를 넓히는 연구 방법을 제시하였다는데 의의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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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Junk Art characteristics of Viktor&Rolf’s 

fashion collections and the Aesthetics of Ugliness, and identify their connection and significance in fashion. First, 

the study identifies the definition and aesthetic value of ugliness by examining Karl Rosenkranz’s theory of ‘The 

Aesthetics of Ugliness’, and categorizes its appearance in fashion by organizing preceding research analysis papers. 

Second, the defin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Junk Art, and its distinct features applied in fashion were considered. 

Third, after reviewing Viktor&Rolf’s design philosophy, the Junk Art properties of the selected collections’ 

representative looks were analyzed via Greimas’ Semiotic Square. Lastly, each collection was classified based on the 

previously organized ‘aesthetics of ugliness in fashion’ in order to inspect the relationship between Junk Art and 

ugliness. A selection of 5 Viktor&Rolf’s Haute Couture collections ranging from Spring 2015 to Spring 2020 were 

analyzed, utilizing both research analysis through preceding research papers, fashion magazines, photographies, 

Viktor&Rolf’s official website, and case analysis through Greimas’ Semiotic Square. The ugliness of Junk Art infracts 

the general rules of beauty by suggesting the underlying creativity in fortuity and variation and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harmony and sensibility. By using junk as its material, the border between the ordinary and the deviant 

area of art had been dismantled, eventually bringing about the value of the insignificant and expressing its vitality 

and free will. 

Key words : Viktor&Rolf, haute couture, aesthetic of ugliness, Junk Art, Greimas semiotic square


